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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분석연구실, 연구원)  

미국 반도체 공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는 현재 미국 반도체 산

업이˝回生이냐, 沒落이냐˝의 절박한 岐路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유럽·대만·싱가폴·말레이지아·중국 등의 경쟁국들에 대응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산업 정책이 몹시 부적절하며, 심지어 경쟁력을 저해하는 경우

까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연방 정부가 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

는 과정에서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기술 전략(Technology Strategy)˝을 신속하게 수립·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및 경

제적 지위까지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SIA는 최근 발표한˝Creating Advantage: Semiconductors and Government Industrial 

Policy in the 1990˝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미국 반도체 산업이 마치 침체에서 벗어

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은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 및 SEMATECH의 설립 추진 등에 따라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반도체 산업의 회생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첫째로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개방 압력, 둘째로 反

덤핑법의 강력한 시행, 셋째로 SEMATECH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 넷째로 전략 기술

(Strategic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정비 등을 제안하

고 있다.  

아울러 SIA는 과거 미국 정부가˝自由放任主義의 효율성˝이라는 理想論에 빠져 정부-산업 

간의 관계를 다룰 때 모든 문제를 산업계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式의 무책임한 자세와 태도

를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국제 경쟁력

의 강화를 위해 개입하기 시작한 1986년-SEMATECH의 설립 연도-이후부터 미국 산업의 경쟁

력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New Technology 

Week 6월 22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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